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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ure 2. 경제적 가치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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겟 프로토콜
 티커 GET

효율적 공연문화를 위한 스마트 티켓 플랫폼
효율적이고 공정한 티켓 관리를, GET
당사는 6월 30일 겟 프로토콜(GET)을 상장한다. 겟 프로토콜(GET)은 거츠 티켓(GUTS ticket)이 개발하고 
운영하는 블록체인 티켓팅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며, 플랫폼 내 스마트 티켓 발행 및 
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. 현재 거츠 티켓은 네덜란드를 기점으로,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양한 유
럽 국가들에서 행사들을 진행하였고, 400,000개 이상의 티켓이 겟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발행 및 판매되었
다. 겟 프로토콜의 작동원리는 아래와 같다. 이벤트 시행사가 행사 관련 정보를 겟 프로토콜 플랫폼에 전송하
고, 가격 오라클을 기반으로 겟프로토콜(GET) 가격을 수취하여 해당 정보들에 기반한 스마트 티켓팅 컨트랙
트를 만든다. 이후, 안정화 펀드를 통해, 티켓 판매/구매 및 관리를 진행한다.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, 행사 티
켓 발매/판매에서 나오는 수수료이나 추가적으로 NFT 특성을 활용한 부가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는 
목표를 갖고 있다. 3분기부터는 겟티켓(GET ticket)이란 이름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
으로, 앞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한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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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큰 발행량

총 발행량 33,368,773

총 유통량 13,388,258

로드맵

2020년 3분기
- NFT P2P 티케팅 마켓 설립
- 파트너십을 통한 오라클 도입

토큰 분배율

팀 9.50%

퍼블릭 세일 29.67%

안정화 펀드

유저 활성화 펀드

바운티 1.44%

21.72%

37.76%



법적고지서

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
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
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오차가
발생할 수 있으며,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

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신의 판단으로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
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, 의견, 예측은 본 자료가 작성된 날짜 기준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
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지침이 아니며 미래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. 경우에 따라 원본의
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아울러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
작성 되었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당사의
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.

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
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,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, 대여,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.


